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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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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부모양육태도, 정체성 발달, 정신건강이라는 변인 모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

면을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부모양육태도가 정체성 발달을 통해 정신건강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세

밀하게 검증하였다. 참여자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18명을 모집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온라인으로 지각

된 부모양육태도, 정체성 발달,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설문에 응답하였다. 단순상관 분석 결과, 긍정적 양

육태도(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는 웰빙과 정적 상관관계, 부적응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

정적 양육태도(거부, 강요, 비일관성)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또한, 긍정적 양육태도는 확고한 정체성과 

정적 상관관계,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와는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그 반대의 

관계를 나타냈다. 매개분석 결과, 자율성지지와 구조제공은 확고한 정체성을 통해 높은 정신적 웰빙과 낮

은 부적응으로 이어졌고, 거부와 비일관성은 정체성 결여를 통해 낮은 웰빙과 높은 부적응으로 이어졌다. 

추가로, 거부와 비일관성은 교란된 정체성을 통해 높은 부적응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자녀의 정체성 

발달과 정신건강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양육태도를 밝힘으로써, 부모양육태도와 정체성 발달, 정신건강 

간의 복잡한 관계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율성 욕구가 증가하는 청소

년기의 발달적 특징과 정체성 형성의 발달과업을 고려할 때, 자율성을 지지하고 구조를 제공해주는 부모

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체성 발달과 정신적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부모양육태도, 정체성 발달, 심리적 웰빙, 청소년기,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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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대표되는 자

기정체성(self-identity, 이하 정체성) 문제는 청

소년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

문은 근원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인 동시에 실

질적이고 실용적인 질문이다. 대학을 갈 것인

지 말 것인지, 가면 어느 전공을 선택할 것인

지, 이후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문

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Erikson(1968)

은 자신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정체성 

형성을 청소년기에 이뤄야 할 중요한 발달과

업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정체성 형성이 발

달 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정체성 

발달은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윤

가영 등, 2022; Park & Moon, 2022; Samaey et 

al., 2023; Schwartz et al., 2015). 청소년기 정체

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지만 가족,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또래 집단의 

중요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모는 

의미 있는 정체성 형성의 기반이고 자녀와 적

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정체성 형성에 참여하

는 ‘정체성 대리인’(identity agents; Schachter & 

Ventura, 2008, 449쪽)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

소년 시기의 정체성 발달에 초점을 맞춰 부모

의 어떤 양육태도가 정체성 발달을 거쳐 정신

건강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신건강

심리학 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

구는 80년 넘게 이루어져 왔고, 양육태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되었다(Power, 2013). 

비록 연구자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지

만, 양육태도에 대한 측정은 크게 따뜻함-거

부, 자율성지지-강요, 구조제공-비일관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초기 연

구는 이 세 축이 양극적(bipolar)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연구가 진행되었다(Baumrind, 

1971; Schaefer, 1965). 하지만 어떤 양육태도가 

낮다는 것이 곧 반대되는 양육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 양

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부모라면 자녀의 자

율성을 지지하거나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 모

두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에는 여섯 가지 양육태도를 단극적(unipolar) 

차원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더 선호되고 있다

(Skinner et al., 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신건강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많다. 지금까

지 나온 메타분석 결과만 살펴보더라도, 양육

태도는 자녀의 자존감(Pinquart & Gerke, 2019), 

웰빙(Crandell et al., 2018), 자아탄력성(진다정, 

이승연, 2019), 우울(Liu & Merritt, 2018), 사회

적 불안(Dong et al., 2024) 등과 관련이 있었

다. 그중 Skinner 등(2005)이 제시한 여섯 가지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양육

태도(따뜻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는 기본적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충족

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부정적 양육태도(거부, 

강요, 비일관성)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Costa et 

al., 2019). 캐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경계선적 성

격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Armour et al., 2022). 

구체적으로, 강요는 충동성 및 과잉각성과, 거

부는 관계적 불안정성과, 비일관성은 감정 조

절장애 및 충동성과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었

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존감과 정적인 관계에 

있었고, 이는 다시 행복감으로 이어졌다(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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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등, 2021).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불안과 정적 관계를 맺었는데 

이는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 비행으로 이어졌

다(유연주, 전주성, 2021). 그리고 임효진과 이

소라(2022)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양

육태도는 자녀의 그릿과 자존감에 정적 영향

을 미쳤다.

한편, 최근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

이에서는 정신건강을 단일 요인이 아닌 2요인

으로 구분하여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김진영 등, 2020; Keyes, 2005, 2007). 

전통적인 단일 요인 모델에서 정신건강을 단

순히 정신 질환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에 

반해, 2요인 모델은 정신건강의 긍정적 측면 

역시 고려한다. 정신건강 2요인 모델은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 관련 선행 

연구는 중학생 정신건강 상태를 정신병리와 

주관적 안녕감의 2요인으로 구분하여 학교참

여 및 학업성취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도 하였

고(이승연, 한미리, 2014), 2요인 모델을 바탕

으로 긍정 심리특성의 발달 정도를 살펴보기

도 하였다(이승연, 안소현, 2018). 또한, 송종환 

등(2023)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정신적 웰

빙으로 정신건강 2요인 모델을 검증하여 자살

사고와 정서적 웰빙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확

인하였다. 나아가, 국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정신건강 2요인 모델의 정신건강 척도

가 타당화되었는데(김진영 등, 2020), 본 연구

에서는 이 척도를 활용하여 정신건강의 긍정

적 및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고자 한다.

정체성과 정신건강

정체성은 자신의 삶에 방향성과 의미를 주

는 가치나 목표, 믿음 등에 기초하여 명확

하게 기술된 자기규정을 가리킨다(문현 등, 

2022; 윤가영 등, 2022; Waterman, 1984). 다수

의 경험적 연구들은 정체성과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미국 학생

들을 대상으로 했던 한 연구에서 정체성 발달

이 잘 이뤄진 참여자들은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 웰빙, 자존감을 보였다(Schwartz et al., 

2011).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Karaś와 동료들(2015)이 진행한 연구

에 따르면, 긍정적 정체성 형성은 삶의 만족 

및 심리적 웰빙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고 정

체성 혼란은 정반대의 관계에 있었다. 또한, 

Hardy 등(2013)의 연구에서 정체성 형성은 자

존감 및 삶의 의미와 정적 관련이 있고 우울 

및 불안과는 부적으로 연관되었다. 이와 유사

하게 일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체성과 삶

의 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에 따르

면(Hatano et al., 2022), 높은 수준의 통합된 정

체성은 높은 삶의 만족으로 이어진 반면, 높

은 정체성 혼란은 낮은 삶의 만족으로 이어졌

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도 정체성 형성이 정신적 웰빙과는 정적, 우

울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윤가영 등, 2022; Park & Moon, 2022). 

한편, 정체성의 측정은 과거에는 자신에 대

한 탐색(exploration) 여부와 삶의 방향성에 대

한 전념(commitment) 여부를 통해 정체성 지위

를 범주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Marcia, 1966). 하지만 최근에는 범주적 측정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 탐색과 전념이 세부적으로 구

분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정체성 발달 과정의 

여러 차원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예,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 

Luyckx et al., 2008; Park et al., 2023). 그중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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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사용한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

(Kaufman et al., 2015)는 정체성 발달을 세 차

원으로 측정하는데, 정체성의 순차적인 발달 

과정보다는 현시점에서의 정체성 발달 상태를 

측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척도는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확고한 정체성

(consolidated identity)은 높은 수준의 자기연속성

을 경험하고 통합성과 전인성을 느끼며 자신

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감을 느끼는 상태이

다. 교란된 정체성(disturbed identity)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 약간의 이해는 있으나 확고하

지 못해 주변 상황에 따라 자신에 대한 이해

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결여(lack of identity)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전

혀 없이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는 상태를 가리

킨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

에서 확고한 정체성은 정신적 웰빙과는 정적, 

심리적 부적응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는 정신적 웰빙

과는 부적, 심리적 부적응과는 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였다(박선웅 등, 2023; Bogaerts et al., 

2021, 2023a). 나아가 여러 종단연구에서 정체

성 발달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고(Bogaerts et al., 2023b; De Lise et al., 

2024; Raemen et al., 2022), 글쓰기 조작을 통해 

순간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을 경

우 정신건강과 부적 관계에 있는 물질주의 수

준이 낮아지기도 하였다(박선웅, 박예린, 2019; 

조하정 등, 2021). 이러한 결과는 정체성 형성

이 정신건강에 인과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체성 발달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에 광범위하

게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육

태도는 자녀의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그 외에도 성취동기(박선영, 홍세희, 

2013), 학업성취(김성경 등, 2017), 진로태도성

숙(강원덕, 2015), 대인관계(윤혜영, 강지현, 

2015) 등 자녀가 개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영역과도 관련

이 있다. 정체성 형성은 아직 부모로부터의 

영향 아래에 있는 청소년기에 시작되기 때문

에 이 역시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둘 간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한 종단 연구 결

과, 통제 혹은 강요가 심했던 부모 밑에서 자

란 사람은 초기 성인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Luyckx et al., 2007). 성취지향

적인 부모양육태도 혹은 학대나 방임은 자녀

의 정체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박가

화, 이지민, 2014; 채미경, 김현숙, 2018; 

Ingoglia et al., 2017). 부모의 과잉간섭은 대학

생 자녀의 정체성 탐색과 전념에 어려움을 겪

게 하였고(Hoyle & Sherill, 2006), 청소년 자녀

의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높은 우울 

경험 및 낮은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의빈, 김진원, 2023). 부모의 높은 

자율성지지와 낮은 심리적 통제는 정체성 통

합과 연관되었고 이러한 연관성은 낮은 수준

의 우울 증상과 불안으로 이어졌다(Zong et al., 

2019).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

도 부모의 자율성지지는 자녀의 정체성 형성

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최임숙, 윤석환, 

2016). 또한 부모의 애정과 보호, 합리적 설명

도 정체성 형성과 정적 관계에 있었다(박희숙, 

박재연, 2020; 장희순, 2020).

앞서 소개한 기존연구를 종합하면, 부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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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태도가 자녀의 정체성 발달 및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고, 정체성 발달은 정신건강과 관련

이 깊다. 정체성 발달이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핵심적인 발달과업임을 고려할 때 정체성 발

달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신건강 간

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 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이의빈, 김

진원, 2021, 2023; 채미경, 김현숙, 2018). 그중 

윤가영 등(2022)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자

녀의 정신건강 사이에서 정체성 발달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업성취압

력은 부모가 높은 학업적 성취를 양육의 최우

선적 목표로 여겨 자녀의 행동을 엄격하게 통

제하고 학업 활동만을 강조하는 방식의 양육

태도로 측정되었다. 정체성 발달의 측정에는 

정체성 발달의 다차원 척도(Luyckx et al., 2008; 

Park et al., 2023)와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박

선웅 등, 2023; Kaufman et al., 2015)가 사용되

었다. 연구 결과, 학업성취압력은 웰빙과 부적, 

우울과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정

체성 발달을 측정하는 총 8개의 하위요인 중

에서 정체성 결여가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

개하였다. 부모로부터 학업성취압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정체성을 확립하

지 못하고, 그 결과 웰빙은 낮고 우울은 높다

는 것이다.

윤가영 등(2022)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

과는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은 부모로부터의 

학업성취압력과 자녀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 낮은 학업성취압력이 정체성 형성으로 이

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

도가 낮다는 것이 곧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 즉 부모

양육태도를 단극성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Skinner 등(2005)의 입장을 지지한다. 나아가 이 

결과는 자녀의 정체성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서는 단지 부정적 양육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본 

연구의 목표는 어떤 양육태도가 정체성 발달

을 매개로 정신건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 정체성 

발달, 정신건강의 세 변인을 하위요인별로 구

분하여 측정함으로써 부모양육태도가 정체성 

발달을 통해 정신건강으로 이어지는 기제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전국의 고등

학교 3학년 학생 218명(여성 114명)을 모집하

였다. 참여는 겨울방학 기간에 이루어졌고, 참

여자들은 온라인으로 각자 편리한 시간에 설

문에 응답하였다. 참여에 앞서 참여자들은 연

구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참여를 희망

하는 사람만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에 개

인적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고,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되었다. 참여자들은 참여에 대

한 보상으로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받았다. 

측정 도구

부모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Skinner 등(2005)이 개발

한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한국어 번역본은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타당화한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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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는 총 6개의 하위요인, 요인별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요인

별 내적합치도(α)는 아래 표기하였고 전반적으

로 양호하였다. 긍정적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하위요인으로는 따뜻함(α = .93; 예, “부모님

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신다”), 자율성

지지(α = .92; 예,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구조제공(α = 

.81; 예,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 주신다”)

이 있고, 부정적 양육태도에는 거부(α = .80; 

예,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

워하지 않으신다”), 강요(α = .73; 예, “부모님

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비일관성(α 

= .80; 예, “부모님은 나에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이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이 부

모의 행동과 생각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지에 

대해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

우 그렇다)로 나타내었다.

정체성 발달

참여자들의 정체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세 개의 하위요인이 있는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Self-Concept and Identity Measure; Kaufman 

et al., 2015)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원래 27

문항으로 구성되었지만, 박선웅 등(2023)이 한

국어로 번안하고 12문항으로 축약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무엇

을 믿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알고 있다”(확

고한 정체성; α = .71), “나는 내 자신이 되기

보다 다른 사람들을 흉내 낸다”(교란된 정체

성; α = .70), “나는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내

면이 비어있는 것 같다”(정체성 결여; α = 

.81)가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이 자신을 얼

마나 잘 나타내는지에 대해 5점 척도(1 = 전

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

였다.

정신건강

참여자들의 정신건강은 한국판 청소년용 긍

정적 정신건강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척도는 김진영 등(2020)이 Keyes(2005, 2007)

의 긍정적 정신건강 모델 및 평가 척도와 임

영진 등(2012)의 한국판 성인용 긍정적 정신건

강 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두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3개 문항으로 구성

된 정신적 웰빙 요인(α = .95)의 예시 문항으

로는 “생활이 만족스러웠다”와 “다른 사람들

과 관계가 좋다고 느꼈다”가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그런 경험을 하였는지 6점 척도(1 = 전혀 없

음; 6 = 매일)로 응답하였다. 두 번째 하위요

인인 심리적 부적응(α = .85)의 예시 문항으로

는 “자주 슬퍼진다”와 “자주 긴장하고 불안해

진다”가 있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에 대해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응답

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기보고식 척도의 자료들은 JASP 

(Version 0.17.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고 주요 변인 간 단순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양육태도

와 참여자의 정신적 웰빙 및 심리적 부적응 

사이에서 각 정체성 발달 차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부모양육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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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부모양육태도

 1. 따스함 -

 2. 자율성지지 .80*** -

 3. 구조제공 .36*** .39*** -

 4. 거부 -.51*** -.53*** -.24*** -

 5. 강요 -.32*** -.44*** .06 .42*** -

 6. 비일관성 -.48*** -.55*** -.26*** .44*** .64*** -

자기개념과 정체성

 7. 확고한 정체성 .43*** .45*** .31*** -.26*** -.15* -.18** -

 8. 교란된 정체성 -.22** -.33*** -.18** .34*** .39*** .43*** -.28*** -

 9. 정체성 결여 -.36*** -.42*** -.18** .39*** .40*** .48*** -.42*** .72*** -

정신건강

 10. 웰빙 .51*** .55*** .24*** -.26*** -.20** -.38*** .55*** -.26*** -.47*** -

 11. 부적응 -.20** -.24*** -.15* .31*** .34*** .43*** -.37*** .52*** .62*** -.43*** -

성별(남=1, 여=2) -.12 -.13 -.02 .04 .08 .12 -.03 -.06 .06 -.13 -.03

평균 4.11 3.99 3.50 2.02 2.51 2.48 3.59 2.69 2.69 3.85 2.38

표준편차 0.77 0.82 0.79 0.81 0.75 0.82 0.67 0.81 0.92 1.09 0.77

*p < .05, **p < .01, ***p < .001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의 하위요인이 정체성 발달의 세 가지 차원에 

각각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적으

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JASP의 매개분석

(Mediation Analysis) 모듈을 이용하여 부모양육

태도의 6개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자기개

념과 정체성 척도의 3개 하위요인을 매개변인

으로 각각 3번 입력하고, 정신적 웰빙과 부적

응 2개를 각각 결과변인으로 입력하여 총 6번

의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통계

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5,000번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의 

계수가 95% 신뢰구간에 영가설에서 설정한 

값인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유의값 .05수준에

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보고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결  과

부모양육태도, 정체성 발달, 정신건강의 기술

통계 및 단순 상관 결과

연구에 사용된 부모양육태도, 정체성 발달, 

정신건강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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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간접효과 b SE 95% CI

1

따스함 → 확고한 정체성 → 웰빙 0.10 0.06 [-0.02, 0.23]

자율성지지 → 확고한 정체성 → 웰빙 0.15 0.06 [0.03, 0.30]

구조제공 → 확고한 정체성 → 웰빙 0.09 0.04 [0.02, 0.20]

거부 → 확고한 정체성 → 웰빙 -0.02 0.04 [-0.11, 0.08]

강요 → 확고한 정체성 → 웰빙 -0.02 0.05 [-0.17, 0.08]

비일관성 → 확고한 정체성 → 웰빙 0.07 0.05 [-0.02, 0.21]

2

따스함 → 교란된 정체성 → 웰빙 -0.03 0.02 [-0.10, 0.00]

자율성지지 → 교란된 정체성 → 웰빙 0.02 0.02 [-0.01, 0.11]

구조제공 → 교란된 정체성 → 웰빙 0.01 0.01 [-0.01, 0.06]

거부 → 교란된 정체성 → 웰빙 -0.02 0.02 [-0.08, 0.00]

강요 → 교란된 정체성 → 웰빙 -0.02 0.02 [-0.09, 0.00]

비일관성 → 교란된 정체성 → 웰빙 -0.04 0.02 [-0.11, 0.00]

3

따스함 → 정체성 결여 → 웰빙 0.01 0.04 [-0.08, 0.09]

자율성지지 → 정체성 결여 → 웰빙 0.05 0.05 [-0.03, 0.17]

구조제공 → 정체성 결여 → 웰빙 0.01 0.03 [-0.05, 0.07]

거부 → 정체성 결여 → 웰빙 -0.06 0.03 [-0.14, -0.01]

강요 → 정체성 결여 → 웰빙 -0.05 0.04 [-0.16, 0.03]

비일관성 → 정체성 결여 → 웰빙 -0.11 0.04 [-0.23, -0.04]

4

따스함 → 확고한 정체성 → 부적응 -0.06 0.04 [-0.15, 0.02]

자율성지지 → 확고한 정체성 → 부적응 -0.10 0.04 [-0.22, -0.02]

구조제공 → 확고한 정체성 → 부적응 -0.06 0.03 [-0.13, -0.01]

거부 → 확고한 정체성 → 부적응 0.01 0.03 [-0.06, 0.07]

강요 → 확고한 정체성 → 부적응 0.01 0.03 [-0.06, 0.11]

비일관성 → 확고한 정체성 → 부적응 -0.05 0.03 [-0.13, 0.02]

5

따스함 → 교란된 정체성 → 부적응 0.07 0.04 [-0.00, 0.16]

자율성지지 → 교란된 정체성 → 부적응 -0.06 0.04 [-0.16, 0.03]

구조제공 → 교란된 정체성 → 부적응 -0.03 0.03 [-0.09, 0.02]

거부 → 교란된 정체성 → 부적응 0.06 0.03 [0.01, 0.13]

강요 → 교란된 정체성 → 부적응 0.06 0.03 [-0.00, 0.14]

비일관성 → 교란된 정체성 → 부적응 0.09 0.04 [0.03, 0.18]

6

따스함 → 정체성 결여 → 부적응 -0.01 0.05 [-0.12, 0.09]

자율성지지 → 정체성 결여 → 부적응 -0.06 0.05 [-0.20, 0.05]

구조제공 → 정체성 결여 → 부적응 -0.01 0.03 [-0.08, 0.07]

거부 → 정체성 결여 → 부적응 0.08 0.04 [0.01, 0.16]

강요 → 정체성 결여 → 부적응 0.06 0.04 [-0.04, 0.17]

비일관성 → 정체성 결여 → 부적응 0.14 0.04 [0.05, 0.25]

주. 유의한 결과는 볼드체로 표시하였음.

표 2. 예측변인(부모양육태도)과 결과변인(웰빙, 부적응) 간 정체성의 간접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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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긍정적 부모양

육태도에 해당하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

제공은 정신적 웰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에, 부적응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

다. 반면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 해당하는 거

부, 강요, 비일관성은 웰빙과 부적 상관관계에, 

부적응과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부모양

육태도와 정체성 발달 간 상관관계의 경우, 

긍정적 양육태도는 확고한 정체성과 정적 상

관관계를 가진 반면, 교란된 정체성 및 정체

성 결여와는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확고한 정체성과 부적 상관관계에, 

교란된 정체성 및 정체성 결여와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확고

한 정체성은 웰빙과는 정적, 부적응과는 부적 

관계에 있었다.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

는 웰빙과는 부적, 부적응과는 정적 관계에 

있었다.

정체성 발달 요인과 정신 건강 간 정체성 변

인의 간접효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신적 웰빙 및 부적

응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분석을 위

해 JASP 프로그램으로 5,000번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예측변인으로 여

섯 가지 부모양육태도를 모두 설정하였고, 결

과변인으로 정신적 웰빙 및 부적응을 하나씩, 

매개변인으로 정체성 발달의 세 하위요인을 

하나씩 넣어 매개분석을 총 6회 실시하였다

(표 2). 먼저, 긍정적인 양육태도 중 자율성지

지와 구조제공이 확고한 정체성을 거쳐 웰빙

(모델 1)과 부적응(모델 4)으로 가는 경로가 유

의했다. 다시 말해, 부모로부터 자율성을 인정

받고 삶과 세상의 이치에 대해 배운 청소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 형성하였고 정신적 웰빙

은 높고 부적응은 낮았다. 따스함으로부터 시

작하는 경로는 모든 매개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부정적 양육태도 중에서는 거부와 비

일관성이 정체성 결여를 거쳐 웰빙(모델 3) 및 

부적응(모델 6)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또 거부와 비일관성이 교란된 정체성을 거쳐 

부적응(모델 5)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했으나 

웰빙(모델 2)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

다. 강요로부터 시작하는 경로는 모든 매개분

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신

건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

를 살펴보았다. 특히 부모양육태도, 정체성 발

달, 정신건강의 세 변인 모두 각 하위요인별

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부모양육

태도가 정체성 발달을 통해 정신건강으로 이

어지는 기제를 자세히 확인하였다. 먼저 단순

상관 분석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따스

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는 정신적 웰빙과 

정적, 부적응과는 부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이

와는 대조적으로 부정적 양육태도(거부, 강요, 

비일관성)는 정신적 웰빙과 부적, 부적응과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이는 부모양육태도

와 자녀의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희경, 김해란, 

2017; 안지영 등, 2021; 유연주, 전주성, 2021; 

조양선, 서경현, 2013; 한동헌, 2021; 한아름 

등, 2018; Reed et al., 2016).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체성 발달 간 관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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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긍정적 양육태도는 확고한 정체성과는 정

적,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성 결여와는 부적인 

관계를 가졌다. 반대로, 부정적 양육태도는 확

고한 정체성과는 부적, 교란된 정체성과 정체

성 결여와는 정적인 관계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정체성 형성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최임숙, 윤

석환, 2016; 장희순, 2020; Zong et al., 2019)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김종운, 이지혜, 

2016; 이의빈, 김진원, 2021, 2023, Luyckx et 

al., 2007)과 맥을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정체

성 발달과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살

펴보면, 확고한 정체성과 정신적 웰빙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선행연구들을 지지하였고

(박선웅, 박예린, 2019; 윤가영 등, 2022; Hardy 

et al., 2013; Park & Moon, 2022), 교란된 정체

성 및 정체성 결여와 심리적 부적응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박

선웅 등, 2023; Kaufman et al., 2015; Luyckx et 

al., 2011).

본 연구의 핵심 주제였던 부모양육태도와 

정신건강 간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의 경우, 

긍정적 양육태도 중에서는 자율성지지와 구조

제공이, 부정적 양육태도 중에서는 거부와 비

일관성이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구체

적으로, 자율성지지 및 구조제공과 정신적 웰

빙 및 부적응 사이를 확고한 정체성이 매개하

였다. 정체성 결여는 부모의 거부 및 비일관

성과 자녀의 웰빙 및 부적응 사이를 매개하였

고, 교란된 정체성은 거부 및 비일관성과 부

적응 사이를 매개하였다. 종합하면, 부모양육

태도의 긍정적 측면인 자율성지지와 구조제공

은 정체성 발달의 긍정적 측면을 통해 높은 

정신적 웰빙과 낮은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반

면, 부정적 측면인 거부와 비일관성은 정체성 

발달의 부정적 측면을 통해 낮은 웰빙과 높은 

부적응으로 연결되었다.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정체성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가 주로 자녀의 부정

적인 정체성 발달과 관련 있는 부모의 양육태

도에 대해 살펴본 반면, 본 연구는 자녀의 긍

정적 정체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부모의 양육

태도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김미령(2011)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

의 불안, 우울 및 강박 간의 관계를 정체성 

혼미가 매개함을 밝혔다. 또 윤가영 등(2022)

의 연구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높은 학업성

취압력은 높은 정체성 결여를 통해 낮은 심리

적 웰빙과 높은 우울로 이어졌는데, 학업성취

압력이 낮다고 해서 자녀의 확고한 정체성이 

높아지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

태도와 정체성 발달 모두에서 개별 하위요인

을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 자율성지지와 구조

제공이 확고한 정체성을 거쳐 높은 정신적 웰

빙과 낮은 부적응으로 이어짐을 밝혔다. 이러

한 결과는 자녀의 긍정적인 정체성 발달과 관

련이 높은 양육태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매개분석 결과,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 중

에서는 따스함,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 중에

서는 강요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두 변인은 단순상관에서는 다른 변인과 같은 

방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 해석에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매개분석에서는 

여섯 가지 양육태도가 동시에 예측변인으로 

투입되었다. 따라서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

았다는 것은 다른 양육태도와의 공통적인 설

명력을 통계적으로 제거한 후 남은 고유한 

설명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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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충분한 탐색 후 자신에게 중요

한 가치나 목표가 무엇인지 설정하고 그 방

향으로 살아갈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

다(문현 등, 2022; 윤가영 등, 2022; Waterman, 

1984). 따라서 자녀가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에 

대해 탐색하고 결단할 수 있게 지지해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지만, 단순히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것은 정

체성 형성과 비교적 관련이 적을 수 있다. 마

찬가지로 강요는 특정한 가치와 방향성에 대

한 제시가 있다는 점에서 거부나 비일관성에 

비해 자녀의 정체성 부재에 미치는 악영향이 

비교적 적을 수 있다. 거부나 비일관성이 정

체성 발달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지 

않는 양육태도라면, 강요는 자녀가 부모의 가

치관을 그대로 주입받게 되는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다. Marcia(1966)의 정체성 지위이론에

서 정체성 폐쇄(identity foreclosure)는 자발적 탐

색은 없이 특정 대안에 전념한 상태를 의미한

다. 폐쇄 상태의 자녀는 부모가 선택한 가치

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치

관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

체성 위기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비교적 안정

적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강요는, 물론 정

체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육태도

는 아니지만, 거부나 비일관성에 비해서는 정

체성 부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이 결과가 반복검증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다(Soenens et al., 2017). 청소년기 이전에

는 부모가 자녀의 삶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위계적 관계가 많은 반면, 청소년기 이

후에는 서로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 수평적 관

계로 변화한다(Branje, 2018; Koepke & Denissen, 

2012; Smetana et al., 2006). 청소년기 자녀의 

독립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부모

와 자녀는 서로 다른 기대를 갖게 되고 갈등

이 발생할 확률 역시 높아진다. 따라서 청소

년 자녀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한 독립적

인 성인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

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자율성지지는 확고한 정

체성을 거쳐 높은 웰빙과 낮은 부적응으로 이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청소년의 긍정

적인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

육태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 더 많

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Skinner et al., 

2005), 정체성 발달(Kaufman et al., 2015), 정신

건강(김진영 등, 2020) 간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각 세부 하위요인별로 측정하고 분석하

였다.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적 부적응을 경

험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정신적 웰빙을 경험

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이 텅 빈 

듯한 정체성 결여 수준이 낮다는 것이 곧 제

대로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것도 아니다. 또 

거부나 비일관성 등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

이지 않았다는 것이 자율성지지나 구조제공 

같은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였다는 것도 아니

다. 나아가 긍정적 양육태도 중에서도 자율성

지지나 구조제공에 비해 따스함은 확고한 정

체성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 정체성 발달, 정신건강

의 하위요인별로 측정 및 분석함으로써 그들 

간의 관계성에 대해 보다 입체적인 관점을 제

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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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측정한 부모양육태도는 실제 부

모가 보인 양육태도가 아니라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였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세

대나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부모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양육태도

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지각된 양육태도를 측

정한 경우가 많고, 나아가 실제 부모양육태도

보다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가 자녀의 감정, 

행동, 정신병리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

다(Fletcher et al., 2014; Madeleine et al., 2010; 

Schaefer, 1965). 따라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했다는 것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을 수 있

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부모의 양

육태도를 관찰하거나 부모로부터 양육태도에 

대한 설문을 받는 방식 등으로 본 연구의 결

과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일회성 횡단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정체성 형성은 청소년기부터 초

기 성인기에 이르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양육태도의 영

향력은 청소년기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청소년기 이전과 이후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바뀌었을 가능성 역시 존

재한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와 정체성 발달 

간의 인과적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

단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변수 간의 관계가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에 있어 

잠재적인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참여자로 모집한 이유는 한국사회에

서 고등학교 3학년은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구

분하는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를 거쳐야 비로

소 청소년기를 마쳤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었

다.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 입시의 마지막 관

문으로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 선택의 다양한 

압박과 부담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

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본 연구는 

수시나 정시 등 선택한 입시 방법에 따른 스

트레스 정도 차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입시가 끝난 

겨울방학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겨울

방학 시기는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는지 여부

가 결정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입시에 성공한 

학생과 실패한 학생 간에 자기인식에 대한 왜

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향후 다른 청소년 시

기를 선택하여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가 반

복검증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연구 결과를 일

반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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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identity development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We examined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parenting attitudes, 

identity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to understand the mechanism by which parenting attitudes affect 

mental health through identity development. To do so, we recruited 218 high school seniors to complete an 

online survey about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mental health, and identity development. Zero-order correlation 

analyses revealed that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characterized by warmth, support for autonomy, and structure,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well-being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maladjustment, while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characterized by rejection, coercion, and chaos, had the opposite associations. Furthermore,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nsolidated identity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disturbed 

identity and lack of identity, while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had the opposite associations. Mediation analyses 

revealed that autonomy support and structure were associated with higher mental well-being and lower 

maladjustment via consolidated identity, while rejection and chaos were associated with lower well-being and 

higher maladjustment via lack of identity. In addition, rejection and chao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maladjustment via disturbed identity. By identifying how parenting attitudes affect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this study contributes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identity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Given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 such as an increased need for autonomy, and the developmental task of identity formation, this 

study's findings suggest that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that support autonomy and provide structure may lead 

adolescents to develop their own identity and improve their mental health.

Keywords : parenting attitudes, identity development, psychological well-being, adolescence, medi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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